
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 호조
엔고 힘입어 수출 급증 … 4 0 0억원 규모 2배 성장

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의 9 2년 국내수요는 1만7 1 0톤을 기록했으나 9 3년에는 2만여톤이 될 것으로

전망되어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연간 4 0 0억원대에 이르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와같이 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 수요가 대폭 신장하고 있는 것은 스피커용 부품으로, 엔고에 힘입

어 내수와 수출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는데, 엔고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

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. 

국내 하드페라이트 생산능력은 연간 2만7 6 0 0톤으로 태평양금속이 1만5 0 0 0톤의 생산능력으로 전체의

5 4 . 3 %를 차지하고 있으며 쌍용양회는 7 2 0 0톤 26.1%, 동국합섬 5 4 0 0톤 19.6% 등을 기록하고 있다. 

수출은 태평양금속이 연간 3 6 0 0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쌍용양회는 2 4 0 0톤을 기록하고 있다. 

특히 쌍용양회는 국내 하드페라이트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일본 대형스피커기업인 마쯔시다, 온쿄사

에 납품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 

하드페라이트업계는 9 1년 태평양금속의 독점생산에서 쌍용양회, 동국합섬의 신규참여로 경쟁체제에

들어서게 되었다. 

한편, 중국산은 9 2년까지 싼 가격을 내세워 스피커용 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시장의 30% 가량을 점

유한바 있으나 품질의 신뢰성 저하로 수입량이 줄어들어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이 1 5 %로 떨어지고

있다. 

또한 일본산 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는 고가 모터용, 전자레인지용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9 3년

들어 엔고 때문에 경쟁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러한 경제 내외적 여건에 힘입은 국내기업 3사는 9 2년의 부진을 벗고 풀가동하고 있는데, 특히 쌍

용양회는 페라이트공장에 총 2 0 0억원을 투자, 현 생산량의 두배인 연산 1만 8 0 0 0톤 규모로 증설하고

있다. 

이 증설공사는 내년 5월에 완공예정인데, 쌍용양회는 이번 증설을 계기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모

터, 전자레인지용 등 고가품의 생산라인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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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하드페라이트 마그네트 수급추이 (단위 : M/T, 100만원 )


